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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포적 특성

  3-1. 호남과 비호남지역의 차이

1. 서     론

  모정은 호남의 농촌마을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주요한 경관요소이다.

  모정은 농민들의 휴식(休息), 회의(會議), 감시(監視)의 목적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공

동으로 건립, 이용, 관리하는 개방형 정자류의 건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4

년 1월과 2월, 그리고 하절기인 8월에 행하여진 전라남도 일대의 모정에 대한 기초조사

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조사의 방법은 도서(島嶼)지역과 도시(都市)지역을 제외한 전라

남도의 전 지역에 있어 1개면(面)당 1개소씩의 모정을 표본 추출하여 그 건축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그 역사적 전개 및 공동체내에서의 기능을 고찰하기 위한 면접 및 설문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총 198개면 가운데 162개 면에서 1개 이상의 모

정이 발견되었으며, 한 개 면에 다수의 모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향촌의 주민들의 의견을 쫓아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인지도가 높은 것을 선택의 기

준으로 삼았다. 다만, 다음절에서 논의될 루정과의 자료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루정

으로 인정될만한 것은 제외하였다. 

  모정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로는 박광순(1966)과 최재율(1966) 그리고 필자(1994)의 

것이 있다. 박광순과 최재율은 1966년 전라남북도의 모든 면에 걸친 우편설문조사와 몇

개 군에 대한 실지답사를 통하여 모정의 사회적 기능과 존재양상에 대한 일차적인 연구

를 함으로써, 호남지역 농촌에서의 모정의 존재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을 최초로 시도하

였다. 

한편, 조선 농촌사회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에서도 간혹 모정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병도(1954)는 이것을 삼국시대의 남당(南堂)과 결부된 원시집회소(原始集會所)의 일 잔

형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필자는 선행의 연구(1994)를 통하여 1966년의 조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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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현재의 시점에서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정밀한 조

사를 바탕으로 그 건축적인 특성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그러나 선행의 연구가 그 연구

기간 상 동절기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그 사회적인 기능 및 역사적인 전개에 

대하여는 의견을 생략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우선 모정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역사적인 전개 및 사회적인 기능 그리고 현 농촌사회에서의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1. 모정의 일반적 형태

2. 모정건축과 그 운용

2-1. 건축적인 특성

  모정의 입지(立地)상 두드러진 특성은 크게 동구(洞口)에 위치하려한다는 점과 주거구

역과 경작구역의 경계지에 위치하려한다는 점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기타의 조건과 관

계없이 단순히 마을로의 진입로 변에 입지한 모정이 전체의 37.7%에 이르며, 논과의 경

계에 위치하는 경우가 27.8%, 논 가운데 위치하는 경우가 25.3%로 그 뒤를 따른다. 이

때 논 가운데 위치하는 것 중에는 마을로의 진입로나, 주요한 농로, 통과도로 등 마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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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와의 연결로와 관련 있는 것이 절반을 넘어 전체적으로 진입로변이라고 하는 주요

한 입지특성을 보여준다. 그 외에 2마을 이상이 동시에 운영하는 모정의 경우와 마을 

내부의 동산 위 또는 공터 옆에 위치하는 사례가 있다. 전자의 경우 2마을(혹은 3마을,5

마을)의 지리적인 중심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두 8개소에서 발견되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7개의 사례가 있을 뿐이다. 

표1. 모정의 입지유형

입   지   유   형 사 례 수

마을과 경작지의  

 경제

 洞口

 당산나무

 개울가

 저수지, 물

 61(37.7%)

 33(20.4%)

 9(5.6%)

 3(1.9%)

 경작지내

 통과도로변

 진입로변

 농로변

 개울가

 당산나무

 우물가

 6(3.7%)

 5(3.1%)

 17(10.5%)

 8(4.9%)

 4(2.5%)

 1(0.6%)

 마을내

 산위

 놀이터

 당산나무

 3(1.9%)

 1(0.6%)

 1(0.6%)

 마을중간

 2마을 중간

 3마을 중간

 5마을 중간

 6(3.7%)

 1(0.6%)

 1(0.6%)

합     계  162(100.2%)

  모정의 평면적 규모(平面的 規模)는 1×1칸의 정방형에서부터 5×3칸의 비교적 대규모

의 장방형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빈도수가 가장 많은 기본적인 형태는 2×1칸

의 장방형 평면으로 전체의 56.8%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이는 것

이 2×2칸형으로써 17.9%, 그리고 3×2칸형이 7.4%이다. 이 가운데 2×1칸형과 2×2칸형

이 장방형 평면을 가진 모정 가운데 82%를 차지하는데, 이와 같이 장방형 평면의 장변

을 짝수칸으로 구성하는 것은 전통적인 목가구조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장방

형 평면 외에 6각정의 형태를 띠는 것이 11개 사례, 8각정의 형태를 띠는 것이 2개 사

례에서 발견되었다. 한칸의 크기는 240㎝(8척尺)와 270㎝(9척尺)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

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10㎝(7척尺)와 300㎝(10척尺)가 비슷한 분포를 뒤따르고 있

다. 이러한 분포는 농가건축에서 확인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사용된 부재의 치수는 건물

의 규모나 위계를 가르쳐 주는 또 다른 자료이다. 조사된 모정에 사용된 기둥부재의 치

수는 사각기둥의 경우 3분(分)내지 5분각(分角)의 것이 주류를 이루었고 콘크리트로 지

은 것은 24㎝에서 30㎝까지의 지름을 가진 원형기둥이 주로 사용되었다. 

  평면형의 특수성은 바로 상부가구(上部架構)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장변이 2

칸이기 때문에 단변을 가로지르는 보를 중앙에 하나밖에 둘 수 없게 되며, 이것으로는 

마루대(宗道里)를 지지하기 힘들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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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 하나는 마루대를 길게 연장하여 양 단변의 도리위에 걸

치게 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는 활처럼 굽은 재목을 마루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적

당한 치수와 곡률을 가진 마루대용 재목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변의 주칸 사이에 

보와 나란한 중간보를 2개 가설하여 보와 함께 대공을 사용하여 마루대의 양단을 지지

하게 한다.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마루대 양단 하부의 중간보만 2개를 두고 중앙의 보

를 생략하기도 한다. 이보다 좀더 간소한 형태를 중앙보 만으로 마루대를 지지하는 것

이다. 이 경우는 마루대의 양측에 실린 하중이 동일하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한편 평면이 정방형에 가까운 모정은 목탑을 세울때와 같이 중앙에 찰주를 세워 상부가

구를 지탱하거나 전술한 중간보를 사방으로 돌려 서까래를 지지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그림 2. 중간보를 이용한 상부가구 구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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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굽은 마루대를 이용한 상부가구 구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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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찰주를 이용한 상부가구 구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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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방향 중도리를 이용한 상부가구 구성례
 
 

  이와 같은 상부구조를 가지고 무거운 지붕을 얹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비교적 상부가 

가벼운 초즙(草葺)의 사모지붕(우진각지붕)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현재의 

조사에 의한 결과도 슬레이트나 기와를 재료로 사용한 우진각 지붕이 전체의 60%에 달

하고 있으며, 그 외 24%에 해당하는 39개소에서 팔작지붕을 사용하였다. 모정이라는 용

어가 드러내는 바와 같이 모정의 지붕재료로서는 초즙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초가의 경우 매년 이엉을 새로 이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그나마 통일벼

의 보급으로 재료의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은 왜식기와를 사

용한 경우가 전체의 60%에 이르고, 초가로 되어있는 경우는 단지 1개소에서 확인하였

을 뿐이다. 

  권위건축에서 기둥상부와 상부의 가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의장재료로서

도 크게 기여하는 공포는 여기서 사용되지 않는다. 본격적인 공포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더라도 주두 및 소로를 가진 익공류의 공포가 사용되는 경우가 전체 목가구조의 결구

를 확인할 수 있는 117개의 사례 가운데 20%를 차지하며, 사개맞춤이 50%, 장부맞춤이 

27%를 각각 차지하여 이 세가지 형식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고식이라고 

판단되는 상투걸이의 기법은 단지 3개소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보와 도리

가 서로 다른 높이에서 엇갈린다는 점에서는 상투걸이의 기법과 일치하나, 무안군 삼향

면(務安郡 三鄕面)의 예에서와 같이 건립연대가 일제시기이고 일본인 목수가 지었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미국식의 싱글스타일의 변형 혹은 영향으로 볼 수도 있겠

다. 다른 2개소의 사례도 역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경우로 생각된다. 

  바닥면은 장마루를 깐 것이 전체의 64%에 달하는 104개소로서 가장 많고, 우물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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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설한 경우는 단지 3개 사례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공사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모르타르 마감을 하고 그 위에 나무 평상을 높거나 비닐장판을 까는 경우도 있

다. 바닥면과 지면의 높이차는 10㎝에서 88㎝까지 다양하게 보이지만, 대개는 40-60㎝

의 범위안에 있고 평균 53.5㎝의 치수를 가진다. 이 정도의 높이차는 섬돌을 한단 두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경우의 일반적인 치수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 정도의 높이는 난

간을 두지 않을 경우의 최대한의 치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전체의 사례가운데 114

개소에서는 난간을 두지 않았고, 계자각(鷄子閣)의 의장적인 난간을 두른 경우는 1개소, 

살난간을 두른 경우도 20개소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최근의 소구로써 콘크리트 난간

이나 파이프난간을 가진 경우이다. 이점도한 계변 루정과 크게 차이나는 모정의 특성이

라고 볼 수 있다.

  모정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수장재는 침목(枕木)이다. 침목은 장마루 널의 양단을 내

리누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모정의 주요한 이용행태의 하나인 낮잠용의 목침의 역할

을 한다. 43개소를 제외한 119개의 사례에서 침목을 가설한 예가 발견되어 난간의 없음

과 함께 침목의 설치는 간이용 건축물로써의 모정의 성격을 대표하는 주요한 수장적 특

성이라고 할만하다. 

2-2. 모정의 기능과 이용

  모정의 기능(機能)에 대하여는 휴식, 회의, 감시를 위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전봉

희, 1994 : 71) 그러나 현재의 사용 행태만을 가지고 설명하면, 모정은 농촌에 있는 노

인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급격한 이

농에 따른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한상복의 연구에 따르면, 1977년 

현재 농촌 및 어촌의 인구가 타지역으로 이출(移出)하는 경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

으며, 또한 그러한 이출의 특징적인 양상으로 젊은이의 도시진출을 들고 있다. 그 구체

적인 자료로 조사대상 마을 3개소에서 지난 10년간(1968-1977) 15-25세 젊은 남녀의 

70% 이상이 도시로 이출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한상복,1977 ; 173), 당시의 이농(離

農)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전반적인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농현상

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 1993년 말 전국의 농가인구는 1980년 이후 13년만에 절반으

로 줄어들었다.(조선일보,1994.3.5.10면) 이와 더불어 농가인구의 고령화(高齡化)현상은 

이미 1977년의 자료로써도 추정이 가능하며, 1993년 말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농가인구의 23.4%를 차지하며, 50세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42%를 차지하여 이 역

시 최근 10년간 두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농가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는 농촌사회의 구성을 크게 변질시킨 요인이며 모정의 여러 기능 가운데 노인들

을 위한 휴식처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모정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학술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은 회의

소로서의 이용이다. 선행의 연구가 모두 경제사학자와 사회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점은 

이 같은 모정의 기능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회의소에 관한 기능은 이병도의 경우와 

같이 원시마을공동체집회소로서의 기능과 농업노동의 협동작업, 구체적으로 두레를 위

한 공간으로서의 기능 두가지 면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그러나 두레조직은 일제시기의 

작업반 혹은 진흥회(주강현,1989 : 40)의 구성에 의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보다 

결속력이 완화된 형태로서의 품앗이조차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젊은이의 도시진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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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노동력의 부족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 한편, 농업기술(農業技術)의 변

화(變化)는 농사 작업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농업기술의 변화는 노동대상에 대한 기술혁

신과 노동수단에 대한 기술혁신으로 나타난다.(이정덕,1984 : 3) 전자에 크게 영향을 미

친 것으로는 1970년 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보급이 확산된 통일벼계통으로의 품

종(品種)변화와 그에 따른 시비법(施肥法)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경운기와 콤바인으로 대표되는 기계화(機械化)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두레는 모내

기 이후의 김매기에 직접 관련이 있는데, 비료의 사용으로 손에 의한 제초작업인 김매

기가 사라지면서 두레작업반의 구성필요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이정덕,1984 ; 27) 

또한 탈곡기, 이앙기, 콤바인 그리고 다목적 기능의 경운기의 사용으로 작업에 필요한 

동시작업인원의 수를 감소시켰다. 게다가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은 이

러한 기계의 사용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공동체(共同體)적인 질서(秩序)도 차츰 사라지게 되어 마을

전체의 일을 위한 공동의 회의의 필요성은 갈수록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의 파괴는 자연히 건축적인 환경의 설정에도 영향을 미쳐 마을회의를 위한 모정의 사용

빈도는 떨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 이전에 있었던 1966년도의 조사를 따르

면 모정의 사용행태에 대한 설문에 36.3%(박광순,1966 : 97)가 회의를 들고 있으나, 현

재의 조사에서는 그 빈도가 12.6%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모정의 또 다른 주요한 기능은  감시소로서의 기능이다. 기능과 용도에 관한 면접조

사에서 감시소로서의 기능을 언급한 응답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모정에서 휴

식을 취하는 것이 작업반의 이탈을 막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고, 무엇보다

도 감시소로서의 모정의 기능을 잘 말해주는 것은 입지특성이다. 모정의 입지는 과거의 

조사나 현재의 조사에서 모두 동구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지와 경작지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었다. 마을과 외부세계의 연결점을 지키

고, 마을로의 진입 및 외부세계로의 진출을 감시하는 기능이 자연스럽게 모정의 입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2-3. 정자, 루정과 모정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정은 초즙의 벽이 없는 헛간채와 같은 간단한 

구조를 그 시원으로 하여 발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루정과 비

교된다. 정자는 곧 정사(亭射)로 사(射)는 ‘대(坮)위에 있는 집으로 방을 가지지 아니한 

것’(이만영,1798, 1980 : 570)을 가리킨다. 정자를 ‘머므르는 곳(정(渟),정(停))’ 혹은 ‘등

림관람처(登臨觀覽處)’라고 사전식으로 정의하면 살림집(主家)이나 종교 혹은 행정을 위

한 건물(공(公), 사원(寺院))과의 구분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여 정자는 야외생활을 위한 

반주거용건축물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매우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이에 포

함될 수 있다. 또한 루정이라는 용어는 정자와 루각을 합하여 부르는 이름이며, 루각은 

마루가 높이 가설된 다락집이라는 뜻에 주안을 두는 경우이다. 굳이 루와 정을 구분하

자면, 루가 비교적 큰 규모이며 망(望)하는 곳이라면, 정은 이보다 작은 규모로 관(觀)하

는 곳이고, 루가 보다 공공적인데 반하여 정은 보다 사적(私的)인 성격이 강하며, 루가 

정치적인 장, 객관에 부속된 것이 많다면, 정은 행사적인 장, 장수지소의 성격을 갖는 

것이 많다.(안계복,1989 : 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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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루정은 지방유림들의 시단이나 계회를 위한 것에서부터 모정과 같이 농군

들을 위한 것, 그리고 심지어 씨족의 산소를 위한 제각(祭閣)까지도 정자 혹은 루정으로 

속칭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간단한 분류가 필요하다. 

  모정을 기타의 루정과 비교하여 보면, 우선 기능에 있어 루정이 종교, 정사, 유희, 군

사, 행사, 발원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박익수,1990 ; 8-9) 반하여 모정은 농

촌마을 혹은 농사작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능만으로 축소된다. 건축적인 격식이

나 의장의 위계에 있어서도 루정이 권위건축의 한 유형에 속한다면, 모정은 농가와 같

은 일상건축의 한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루정이 그 고유한 이름과 역사

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모정은 따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事蹟)이나 당호(堂號)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는 41

개소(25%)에 불과하다. 

  운영․관리의 면에 있어서 일반의 루정이 문중(門中)혹은 기관(관아, 향교, 서원, 유림 

등)의 건립, 이용, 관리되는 것에 반하여(김동수 1988 : 27) 모정은 마을내 주민들의 공

동건립, 공동이용, 공동관리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실제 조사된 내용을 따르면, 건립

시의 비용에 있어서는 정부의 보조 없이 순수하게 마을의 공동기금만으로 건립한 경우

가 57.4%에 이르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기타 그 마을출신의 도시인들이 돈을 

보태거나 정부의 일부보조를 받아 건립한 경우까지를 합하면 전체의 87%에 이른다. 단

지 나머지 13%의 경우에서만 정부보조만으로 건립되거나 한 두 명의 독지가의 기증에 

의한 것이다. 또한 관리의 주체에 있어서도 단지 4개소의 사례에서만 정부나 개인의 소

유․관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반적인 정자와는 매우 뚜

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모정이 향촌사회의 내부에 얼마나 깊이 융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사실이다.

3. 분포적 특성

3-1. 호남과 비호남지역의 차이

  모정의 분포에 대한 현재까지의 의문은 이렇다. 즉, 모정이 호남지역(전라남도와 전라

북도)에만 존재하느냐, 또 모정은 호남지역 어디에나 존재하느냐 하는 두가지의 의문이

다.

  우선, 모정이 호남지역에만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에 있어서는 현재까지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그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전라도와 

인접한 경상남도(慶尙南道)의 하동(河東)과 함양(咸陽)두개 군을 조사한 결과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흠용리(興龍里)에서 1개, 함양군 함양읍 관평리(觀坪里)에서 2개의 모정

을 각각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양지역에 대한 면접조사의 결과는 모정이 전라

도의 고유한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동에서 발견한 

모정은 대개의 전라도 모정과는 달리 화수정(花樹亭)이라는 편액을 가지고 있으며, 

1932년 이 마을에 사는 밀양 박씨 씨족이 건립한 것이라는 사적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현재에 있어서의 이용은 성씨를 가리지 않는 마을 사람 공동의 휴식처이기는 하나 건립

의 주체가 분명하고, 관리 또한 밀양 박씨 씨족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모정

이 마을공동의 건립과 마을공동의 관리에 있는 전라도의 모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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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향촌 내의 유력씨족에 의한 건립과 운영의 예는 전라도에도 있다. 전라남

도(全羅南道) 영암군(靈巖郡) 신북면(新北面) 모산리(茅山里)의 예가 그것이다. 모산리

는 문화(文化) 유씨(柳氏) 모정공파(茅亭公派)의 자작일촌으로써, 마을내 영팔정이라는 

정자와 우산각이라 부르는 모정의 두가지를 가지고 있다. 영팔정(詠八亭)은 조선조 태종

년간의 초창이래의 중수기록을 가지고 있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지붕을 가진 

격식있는 건축물임에 비하여 경작지 가운데 있는 우산각은 그 초창의 연대가 분명하지 

않고 건축적인 격식에 있어서도 타 마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산각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두 정자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예상

과는 달리 주로 마을내의 연장자층이 우산각을 이용하고, 그보다 연소자층이 영팔정을 

이용한다. 이러한 연령별 이용의 차이는 그 위치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즉, 건축적 격식의 위계와는 관계없이 우산각은 농경지(논)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영팔정은 농경지에서 도로를 건너 마을의 입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 중의 

휴식을 위하여 연장자가 가까운 우산각에 자리를 잡으면, 그보다 연소한 계층은 아무래

도 노인네들과 같이 있으면 불편해서 좀더 거리가 덜어진 영팔정까지 올라와서 쉰다. 

이러한 공간이용행태는 점차로 관습화되어 작업을 나가지 않는 날에도 젊은층이 영팔정

을 차지하면 노인들은 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먼거리에 있는 우산각에서 논다. 이와 같

이 현재의 이용에 있어서는 영팔정과 우산각의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지만 과거의 상황

은 이와 다르다. 영팔정이 위치하고 있는 그 배후의 얕은 능선에는 죽봉사우(竹峯祀宇)

가 있으며 죽봉사우와 영팔정의 사이에는 과거에 면 서기주재소로 사용되었던 당우가 

한채 있다. 또한 영팔정의 각 주간 도리에는 모산팔영(茅山八詠)을 적은 편액이 있고, 

전면의 4기둥에는 주련이 있어 이곳이 과거 양반사족의 음풍농월처로 사용되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즉, 이 둘 사이에는 건축적 격식의 차이뿐 만 아니라 사용에 있어서의 차

이도 과거에는 있었다. 현재에도 당산제를 지냄에 있어 당산 나무와 영팔정이 주요한 

의식의 장소가 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산각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모산리의 예를 호남에 있어서 루정과 모정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라고 

생각할때, 하동읍의 그것은 영팔정과 우산각의 중간적인 - 그 건립의 시기에 있어서나 

사용․관리의 면에 있어서나 - 존재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도 지역의 모정의 성격에 대하여 함양읍의 경우에는 더욱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함양읍 관평리는 경상남도의 서부지역과 전라북도의 동부지역을 있는 주요한 교

통로 가운데 하나인 24번 국도에 연접해 있는 마을이다. 관평리에는 현재 3개의 자연마

을에서 모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두가 1989년 이후의 소작이다. 1989년 관룡리의 

신기마을에서 처음 모정을 세우고 모란정(慕蘭亭)이라는 편액을 걸고 다시 중앙 기둥에 

사단법인(社團法人) 함양군노인회지부신기노인정(咸陽郡老人會支部新基老人亭)이라는 

세로 간판을 달았다. 이후 관룡리 일대에 세워진 모정은 모두 노인정이라고 속칭하게 

된다. 신기마을의 경우 건립의 동기는 팔령(팔량재) 너머의 남원땅에 있는 모정을 보고 

우리고 저런 것을 하나 지어 보자고 하여 지은 것이며, 관룡리 내의 다른 두 마을은 신

기마을의 예를 보고 지은 것이다. 건립의 비용은 전라도의 예에서와 같이 마을 주민이 

각기 1-2만원씩 갹출하고, 대처에 나가있는 마을 출신의 유지들이 또 2-10만원씩 부조

를 하여 지은 것이며, 일체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는 없었다. 관룡리의 노인정은 

전라도의 모정과 같은 긴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니다. 또한 그 기능에 있어서도 영농 기

술의 변화에 따른 단순협동 노동조직의 와해 이후 모정의 기능이 단순히 휴식의 기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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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굳어진 것을 모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능 및 구조만으로 볼 때는 전라

도의 모정과 함양읍의 노인정을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기원에 있어서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공간 인지상의 구조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두 곳(함양읍과 하동읍)의 예에서, 최근 전반적인 지역적 독자성의 와해와 더

불어 모정의 일부 기능과 형태가 전라도와 인접한 경상도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갔으

며, 모정이 전라도에만 있는 농촌경관적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는, 일정한 

시기 이전까지만 하여도 모정은 전라도에만 있었을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에 대한 양시

적(兩是的)인 가설이 가능하다. 다만, 그 어느 경우라 하여도 모정이 호남의 특징적인 

경관요소하는 점은 확실하며, 모정을 호남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증거하는 하나의 지

표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전남지역내의 분포상황

  모정의 지역적 분포에 대한 또 다른 의문사항은 호남지역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분

포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기초적인 관찰을 통한 결론은 호남내의 모든 지역에 등밀도 

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쉽

게 알 수 있다. 한 개면을 기준으로 발견된 모정의 절대수를 면당(面當) 발견빈도(發見

頻度)로 구분하여 표시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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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정의 발견빈도
 

  본 연구의 주 대상 지역인 전남지역에 대한 조사의 결과 마을주민들이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 만도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칭에 대한 조사는 조상대상의 모정을 

가리키며 이것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알아보는 1차적인 호칭에 대한 조사와 다른 지역에

서 부르는 호칭들에 대한 인지도의 여부를 함께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

서 한개 이상의 명칭에 대한 인지도를 보여 주었다. 조사결과 크게 우산각, 모정, 시정, 

동각 등의 4가지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정각, 정자, 팔각정 등의 응

답을 구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에 퍼져있는 명칭은 우산각으로서, 우산

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지역은 거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의 제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정이라는 호칭에 대하여는 우산각 다음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1차적 호칭으로 

조사된 것은 영산강을 경계로 한 그 서북부지역 즉,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나

주군 지역과 섬진강 수계에 속하는 곡성군 정도에 한정된다. 이들 지역은 또한 시정이

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지역과 일치한다.(그림7.참조) 한편, 동각의 사용범위는 나주군, 

무안군, 보성군 지역에 국한됨으로써 강한 국지(局地)지역성을 보인다. 이들 호칭의 분

포상황을 지도에 표시한 것이 다음의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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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호칭의 인지도 분포도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주군의 서부지역과 함평군, 장성군의 남부지역을 중

심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용되는 호칭의 수가 단순해지고 더불어 우산각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 지역이 넓게 분포한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이 모정의 발견빈도와 호칭의 인지도 분포도에서 발견되는 특성을 비교해 

보면, 사용되는 호칭의 다양성이 모정의 발견빈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호칭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곳은 반드시 높은 밀도를 보인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영

산강의 중류지역을 중심지역으로 방사상으로 나아갈수록 밀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

할 수 있다. 

  한편, 평면규모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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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평면규모의 분포도
 
  

  여기서도 역시, 나주군과 함평군, 장성군과 영광군, 나주군의 일부지역에서 규모가 큰 

모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구례군의 일부지역이 규모가 큰 것으

로 나타나는 것은 이들 지역의 경우 최근 군(郡)의 공식적인 지원하에 대규모로 개축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자료에서 보듯이 모정의 발견빈도와 호칭에 대

한 인지도의 다양성 정도 그리고 평면규모의 분포에 있어 모두 비슷한 특성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왜 영산강의 중류지역이 모정의 건립과 이용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

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은 벼농사와의 관련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정이 가지는 여러 가지의 기능 가운데 공동노동(단순협업)에 의한 

필요를 가장 경제성 있는 기능이라고 가정할 때, 벼농사지역 즉, 논이 많은 지역과의 관

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정은 두레가 형성되고, 호미를 걸어두는 장소로서

뿐 만 아니라 수도작 농업지대의 생산활동의 중심지(주강현, 1989 : 66)이기 때문이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소위 나주평야로써 전남 전체 논의 약 30%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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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권혁재,1987 ; 180)

  이상과 같은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전라남도에 있어 모정의 운영은 벼농사와 밀접하

게 관련이 있으며,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생각할때, 영산강의 중류지역인 나주군의 서

부, 함평군의 동부, 장성군, 담양군의 남부지역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일제시

기 대단위의 간척사업이 진행된 보성지역의 일부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나머지 지역은 

너른 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정의 운영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최근에 출향인사의 경제적 성장과 그들에 의한 고향에 대한 봉사의 차원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간 노인정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경상도의 일부지역에서 발견된 

모정 역시 이와 같은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4. 모정의 역사적 전개

4-1. 모정의 발생

  모정의 기원에 대하여는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먼저, 이병도는 원시집회소에 대한 고

찰을 통하여 모정을 원시 마을공동체의 집회장소인 남당과 관련하여 보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기원의 예는 삼국의 여러 곳에 골고루 퍼져있는 문헌적인 기록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현재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정은 전라도의 특징적인 농촌경관 요

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정의 주요한 기능을 두레나 품앗이와 같은 수경법에 따른 

단순협업노동의 필요에서 찾을 경우 현재와 같은 모정의 기능이나 형태를 고려시기 이

전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촌공동체의 공간적인 심볼로서 본다면, 모정의 탄생은 아무래도 17세기 이후로 내

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근거는 우리나라에 있어 향촌사회의 재편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전후한 17세기초에 전반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이다. (전봉희,1992 : 27-8)따

라서 토착적인 향촌공동체와 밀접하게 관계있는 모정이 이들 향촌의 재편기에 무사하였

으리라는 전망을 하기는 힘들다. 

  한편, 실제 조사대상의 경우 현재와 같은 자리에 같은 형태로 모정이 건립된 시기를 

확인한 결과(지붕을 새로 잇는다든지, 헌 부재를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경우는 무시하고, 

무너진 건물을 완전히 새로 짓는 중건의 시기를 포함하여) 전체의 절반이 넘는 98개의 

사례가 1980년 이후의 건립이고, 해방이전의 50년 이상된 건물은 전체의 5%, 20년 이상

된 것은 전체의 22%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모정의 시원을 설명해주는 자료로써는 불

충한 것이지만, 모정으로 지어지는 일반적인 건물의 수명을 추정해주는 자료로써는 의

미가 있을 것이다. 즉, 현재의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모정의 수명은 20년 내외로 생각

할 수 있다. 한편, 1966년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당시로부터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일제시기에 건립하였다는 응답이 전체의 52%(박광순, 1966 : 102), 60%(최재율, 1966 : 

38)에 달하고, 50년 이상의 연륜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는 일제시기 이전에 건립하였다

는 응답은 8%내지 9%에 불과하여 대체로 모정의 수명을 30년 내외로 받아들일 수 있

다.

  이상과 같이, 향촌사회의 재편성, 이앙법의 보급으로 대표되는 수도작 기술의 변화, 

현존하는 유구의 수명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양상과 같은 모정의 건립은 조심스럽게 

17세기 이후의 소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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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근대의 변화양상

  현전하는 모정에 관한 최고의 자료는 일제시기의 것이다. 일제시기에 지어졌다고 하

는 모정이 현존할 뿐 아니라 일부 농촌사회경제학자의 농촌조사기에서 그 흔적을 발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레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를 내놓은 영목영태랑(鈴木榮太郞)에 

따르면, ‘…두레를 하는 날에는 아침에 큰 북소리에 의해 모인다. 장소는 사당이다. 사당

은 어느 부락에나 있다. 사당은 한자로는 射亭이라고 쓴다. 부락의 일꾼은 물론 부락사

람 누구나 모여서 놀며 휴식하는 곳이다. 부락의 집회광장이기도 하다. 또 부락의 공원

이기도 하다. 대개 작은 숲으로 되어있으며 여름에는 서늘한 나무그늘이 있다. 사당에 

나무는 의례있기 마련이어서 사당나무라고 하는 말도 있다. 사당에 모인 두레꾼들은 거

기서부터 굿물(軍物)을 힘차게 울리면서 작업지를 행해 대열을 이루고 나아간다.…’(영

목영태랑, 호남농촌조사야장반서 鈴木榮太郞, 湖南農村調査野帳拔書. 이보형 외, 1989 : 

142에서 재인용)

  위의 자료는 영목(鈴木)가 1944년 2월 하순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신전부락

에 약 1주일간 머물면서 조사한 호남의 농촌사회생활에 관한 답사지의 일부분이다. 여

기서 사당, 射亭, 사당나무 라는 용어가 눈에 띠는데, 이것을 각각 당산, 시저(혹은 우산

각), 당산나무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의 단기간에 걸친 모정 운용의 변화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1966년의 조사와 

본 조사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66년에 행하여진 조

사에서 박광순은 전라남북도의 전지역에 대한 우편설문조사를 표본 추출하여 자료로써 

이용하였고, 최채율은 그 가운데 5군을 골라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답사 및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각각 보고하고 있다. 조사의 범위, 방법, 대상이 조금씩 상이한 점을 

담고 있지만 아직 이농(離農)의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1966년의 상황과 현재의 상

황을 비교 검토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농촌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

이라 생각된다. 

  우선 분포상황에 있어 박광순이 행한 조사방법은 우편에 의한 응답의 수와 응답자 가

운데 모정이 있다고 보고한 수를 조사하였는데, 보고된 총수에 있어서는 담양군, 장성

군, 광산군의 경우가 타군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월등한 빈도를 보이고, 응답총수에 대한 

비율에 있어서는 광산군, 장성군, 곡성군, 담양군, 영암군, 나주군, 강진군, 승주군, 함평

군 등이 70%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박광순, 1966 : 90-91) 필자의 조사는 

군 단위가 아닌 면단위로 시행되었고 조사방식도 관찰에 의한 결과를 사용하였기 때문

에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전라남도의 서북부 지역과 영산강 하류지역에 높은 밀

집도를 보인다는 점은 완전히 일치한다. 이는 전남지역에 대한 문화권적 고찰을 위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 민가의 유형분류에 의한 3개권역 즉, 영산강수 계권, 섬진

강수 계권, 도서지역권(최일, 1993 : 545)가운데 영산강수 계권이 모정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66년의 자료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진도군에서는 몇개

의 모정이 발견되어 연륙에 따른 지역간 문화전파를 알 수 있었다. 

  모정이 세워지는 위치에 대해서 최재율은 매우 재미있는 가설을 제시하는데, 시기가 

내려올수록 경작지에 가까운 곳으로의 이동현상이 보이며 이것은 회의소로서의 기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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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식소로서의 기능이 강조된 결과라는 것이다.(최재율, 1966 : 38) 즉, 일제시기 이전

에 건립된것 가운데는 마을과 경작지의 중간에 세워진 것이 하나도 없고 대부분이 마을

의 입구나 마을내에 있는데 반하여, 해방이후의 것은 마을과 경작지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 18%, 마을의 입구에 입지한 것이 35.5%,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것은 8%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상황을 이와 같은 분류방식에 맞추어 살펴보면, 마을중앙에 위치하는 경우는 

6%로써 더욱 줄어들고 마을과 경작지의 경계 또는 경작지내에 위치한 것이 53.1%에 

이른다. 그런데 현재의 조사에서 경작지내에 있는 것으로 분류된 사례 가운데는 과거의 

진입로와 현재의 진입로라 다르거나, 경지정리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진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치만큼의 급격한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상정한다고 할지라도 1966년의 전체사례에서 18.9%에 불과한 마을과 경작지의 

중간입지형이 1994년의 조사에서 53.1%로 증가하였다는 점은, 마을입구에 입지하는 경

우가 각각 37.7%로 1966년의 조사나 1994년의 조사에서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특징적인 양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마을의 

내부에 세워지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농토내의 농로 옆이나 개울 옆 등에 세워지

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이며, 그 입지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농업노

동 협동방식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회의소로서의 기능보다는 휴식소로서의 기능이 강

화된 결과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모정의 기능에 대한 설문에서 훨씬 극명하게 드러난다. 조사방법은 어

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복수의 응답을 구하여 그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1966년의 조사에서 공동휴식에 대한 응답과 집회소로서의 사용에 대한 응답은 각각 

52.8%와 36.3%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장소로서의 기능이 7.3%, 작업장으로의 

사용이 2.0%를 차지하였다.(박광순, 1966 : 97) 그러나 1994년도의 조사결과는 휴식을 

위한 것이 75.6%로써 가장 많고 마을회의하고 응답한 경우는 12.6%에 지나지 않는다. 

입지의 경우에서 이미 추정한 바와 같이 회의를 위한 기능이 축소되고 공동휴식을 위한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특기할 사실은 교육장소로 사용된다는 응답

이 단지 1개의 사례에 불과하고 대신 마을의 잔치(백중이나 칠석, 혹은 혼인 등 마을내 

주민의 경사시)나 초상을 치르는 장소로 사용된다는 응답이 6%로 1996년과 비교하여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 외에 농작물이나 농기구의 보관과 같은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이 

4%를 차지하였다. 

  남녀노소별 이용자에 대한 물음은 역시 모정의 기능변화를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된

다. 다음의 표는 이용자를 남녀별, 노소별로 구분하여 4개의 유형군으로 분류하고 그 구

성비를 조사한 것이다. 

표2. 이용자의 특성

  노인들만  연령제한 없이 

 남자들만  Ⅰ유형(37%)  Ⅱ유형(12%)

 남녀 모두  Ⅲ유형(8%)  Ⅳ유형(43%)

  여기서Ⅰ유형은 남자노인들만 사용하는 경우이고, Ⅳ유형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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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층과 노인층을 구분하지 않는 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우이다. 한편, Ⅱ유형

은 남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고, Ⅲ유형

은 노인(대개의 경우 농촌에서는 환갑을 지나면 노인대접을 받는다.)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병도는 모정을 원시집회소의 잔흔이라고 밝힌 전술

한 논문에서, 성인남자가옥(Mannerhaus)와 공동체가옥(Gemeindehaus)의 개념(이병도, 

1954 : 3)을 인용한바 있다. 원시집회소로서의 공동체 가옥의 형태는 Ⅰ유형이 대표하는 

것이라면, 근대화된 마을 공동의 휴식소로서의 기능은 Ⅳ유형이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Ⅱ유형은 대체로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굳이 노년층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한 결과이며, Ⅲ유형은 역시 시간대별 혹은 시기별 이용

의 시간을 달리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1966년의 조사에

서 여자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단 한군데도 없었던(박광순, 1966 : 97)사실에 비추

어 놀랄 만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다만, 연령별 사용에 있어서는 당시에도 57.4%의 사

례에서 연령제한 없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현재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모정의 건축적 형식에 대하여는 선행의 연구에서는 언급되어있지 않으나, 구조에 대

하여 조사에서 방의 유무에 대한 설문이 행하여진 것이 있다. 총 150개의 사례 가운데 

마루만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132개소,  방과 마루로 구성되었다는 응답이 8개소, 나머지 

기타가 10개소로 보고된 바 있다.(박광순, 1966 : 79)현재의 상황은 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선행의 연구가 우편설문 방식으로 

행하여져 대상 모정의 선정이 주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반면, 본 조사는 필자의 구분

방식에 따라 루정과 모정을 분류하여 대상을 선정한 것에서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5. 결  론

  이상에서 모정의 일반적인 특성과 그 분포적인 특성 그리고 역사적인 전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모정은 호남지역의 특징적인 농촌경관요소로써 방을 갖지 않고 마루로만 

구성된 개방식 정자류의 건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분포에 있어서는 호남지역 특히  

영산강 연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빈도수나 규모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전

라도의 전지역 그리고 경상도 인근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나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모정의 발생과 전파는 농업노동 특히 수도작 노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며, 또한 마을 공동체의 회의소로서의 기능이 주목된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의 모정의 기능 및 용도는 마을주민들의 휴식소 또는 감시소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

다.

  피에트로 벨루스키는 공동체적 건축을 소수의 인텔리나 전문가가 일으킨 것이 아니

라, 공동된 체험을 바탕으로 공통된 문화유산을 가진 전 구성원의 자연발생적이고 계속

적인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공동체적 예술(루도프스키, 1979 : 서문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하였다. 공동체적 건축이 가지는 의의는 그 건축예술적인 구성미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자연조건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간의 창조적인 문화활동이라는 시각을 가질 때 찾

아볼 수 있을 것이다. 모정은 마을의 전 구성원이 건립에서부터 이용과 관리에 이르기

까지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공동체적 건축이다. 공동체적 건축으로서의 모정이 갖는 

건축학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정은 현대적 전승물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모정의 예에서 살아있는 전통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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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모습을 만나게 된다. 모정은 박제되어 박물관에 남아있는 전통이 아닌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전통의 좋은 본보기이다. 모정을 살아있게 만

든 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며 몇몇의 전문가들에 의한 계승이 

아닌 다수의 필요와 합의에 의한 공동창작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둘째, 모정은 호남지역의 국지적(局地的)인 문화권(文化圈)을 구분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모정은 전라남북도의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하는 간

단한 구조물이다. 이와 같이 전지역에 골고루 그리고 밀집되어 분포하는 건축물은 주택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모정의 지역적 분포상황과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민가와 함께 호남지역의 문화권을 세분하는데 매우 유용한 보조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모정은 권위건축물에서 볼 수 없는 일상적인 기법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건축

사학 가운데서도 목가구조에 대한 연구는 권위건축에 대한 것에 치중되어온 경향이 있

는데, 권위건축이 복잡하고 정교한 가구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모정의 가구기

법은 매우 단순한, 따라서 따라하기 쉬운 가구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평범한 구조의 가

치는 재료, 공법 등의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는 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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